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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후대응위, 산업폐기물로 고통받는 지역 현안 청취

영남권 16개 대책위와‘산업폐기물의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처리를 위한 정책 협약’진행

  더불어민주당‘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

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3일(금), 경상북도 경주를 찾아 영남권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현장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진행된 경청투어는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과 임미애 수석부위원장(비례/국회의원),

경북·경남·대구·울산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16개 단체가 참석했다.

  또한, 김경숙 경북도의원, 이강희 경주시의원(기후위 경북위원장),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

(기후위 대구위원장), 김형근 기후위 울산위원장 등 영남권 광역 및 기초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날 기후위는 경북· 경남·대구·울산 지역에서 산업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을 비롯한 16개 대책위원회들과 만나 ▲농지에 무단 매립된 폐기물 ▲불법 소각 ▲유해 

재활용 문제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생활환경 파괴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제 산업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정의와 생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후위는 경북·경남·대구·울산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지속가

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유해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지역 기반 감

시·감독 체계 확립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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